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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조기적용을 검토하고 

있지 않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□ 이투데이는 “금융당국, 업계에 33조 카드론 ‘DSR 조기 적용’ 의견

타진” 제하의 기사에서

ㅇ “가계부채 잡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카드론

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

것으로 보인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

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